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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뮤지엄 관장 이모저모
대구미술관(http://www.daeguartmuseum.org/main/in-
dex.html),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
um.go.kr/site/main/home) 인사 소식 외

언론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201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구미술관 김선희 관장이 올해 4월까지로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표명했다. 2012년 4월 제2대 대구미술관장으로 취임한 
김 관장은 초대 김용대 관장에 이어 다른 지역 출신으로서 
대구미술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대구미술의 사색〉(2013. 5. 26~10. 13),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2013. 7. 16~11. 3) 등을 기획한 바 있다. 김선희 관장은 
국제적인 전시뿐 아니라 지역미술을 널리 알리고 신생미술관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제27회 금복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제3대 대구미술관 관장 
원서접수를 받았다. 4월 중순 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5월 초쯤 
새 관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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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돌연 교체됐다. 지난 3월 
9일 청와대 대변인은 이영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 되었음을 발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해진 임기가 따로 
없다. 김영나 전 관장이 인터뷰를 통해, 상업성이 강한 
프랑스 명품 장식물 전시 개최를 반대하자 상부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영훈 신임 
관장은 서울대 고고학과 및 동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청주·부여·전주박물관장(1993~2000) 등을 
거치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고고부장(2000~03), 
학예연구실장(2003~07)을 역임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가 취임 3개월을 
맞이해 지난 3월 18일 서울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목표와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마리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미술 시스템을 세계화하여 동시대 문화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밝혔다. 4대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프로그램-연구를 통한 국내외 학술 연구 및 
연계 확대. 둘째, 출판 기능 강화를 통한 한국 근현대미술관련 
국·영문 서적 국내외 보급. 셋째, 커뮤니케이션, 사업개발 체계화 
및 4관 체재의 정체성 지지 및 개발. 넷째, 고객관계관리 강화 및 
소장품 고화질 디지털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이외에도 전시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수평적인 연계를 활성화할 것임을 
발표했다.

2 / 2


